
■ 교육 공동체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 (2023.9.14.)

진정한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 함께

합시다.
     
서이초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한 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어렵던

그 사이, 또 다른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를 먹먹하게 합니다. 감출 수 없는

애통함 속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 부모 교사의 연대와 회복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9월 4일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에서 한 어린이 연사가 붕괴된 교실의 단면을 고백했

습니다.

   

“여러분, 저희 반에서 교과 학원을 다니지 않는 어린이는 저 밖에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

서 배운 내용을 복습만 하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

다.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은 ‘이거 다 배웠는데, 아 재미없어.’를 입버릇처럼 말하고, 수

업 중에 다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라면 굉장히 힘들고 씁쓸했을 것

같습니다.”

   

입시경쟁에서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교육의 전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가르

친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어느 노랫말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교단을 나온 한 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교 1등 학생은 학

교 수업을 듣지 않았어요. 대입 준비를 잘 시켜주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이라는 전제

하에 저는 학원 1타 강사의 수업을 들어가며 교안을 준비하고 수능에 나오는 문제가 무



엇일까 찍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전교 1등 학생이 ‘어라’ 하면서 제 수업을 듣더라

고요. 그것이 선생님으로서의 유능감을 확인하는 길이었죠. 그러한 일상이 매년 반복되

며 ‘내가 뭐하는 거지? 이럴려고 교육자의 길을 걷기로 했던 것인가?’ 좌절감이 들더라

고요. 애초에 제가 교사가 되고자 사범대에서 배우고 익혔던 것은 기만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 학생들의 학생됨을, 교사들의 교사됨을 훼손해왔을까요? 우리의 정체

성을 해체시킨 것은 경쟁교육을 강요하는 입시 시스템입니다. 냉전시대 군비 경쟁과 같

은 입시경쟁 하에서 학교는 진정한 배움과 성장은 사라지고 명문대 진학이라는 목표만

이 남았습니다. 명문대 진학은 매우 소수의 학생들에게 허락된 자리임에도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다수의 교육주체들은 그 목표 아래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만 승리하는 전쟁에서 연대와 공감, 사랑과 우정

은 거세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학생들은 유례없는 입시 경쟁의 압력 앞에서 진정한 배움

과 성장은 포기한 채 경쟁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사랑도 존중도 기쁨도 사라진

학교, 우리가 지금껏 애써 외면하며 묻어버린 아픔이자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해체된

교육공동체”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상흔을 딛고 학교가 교육 공동체로 회복해나가려면 공감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

를 위해 우리 교육 현장에 만연했던 경쟁과 변별을 이제 그만 내려놓기를 청합니다. 알

피콘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의 정서는 메마르며, 쇼

팽의 연주곡을 위한 감수성은 경연에 별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으로

존재의 아픔을 알리고자 했던 교사와 학생들이 외치던 그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외면해

선 안됩니다. 줄 세우기 입시로 점철된 지금의 교실을 넘어 공감과 연대, 노래와 영혼이

살아나는 학교,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살아나는 교실을 꿈꿉니다. 학생과 교사, 부모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새로운 교육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사교

육걱정없는세상은 이 세상 모든 교육 주체들의 뼈아픈 죽음들을 애도하며 고귀한 생명

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힘쓸 것

입니다.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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